
사무엘상 개관 

 

1. 개요 

사무엘상(1 Samuel)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말기에서 통일 왕국 시대 초기까지의 

과도기적 역사를 담고 있으며, 세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: 

 사무엘: 선지자, 제사장, 사사 –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중보자 

 사울: 백성의 요청으로 세워진 초대 왕 – 불순종으로 폐위 

 다윗: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– 장차 왕으로 부르심 받은 인물 

이 책은 왕정 제도의 신학적 정당성과 인간 왕의 한계,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

섭리를 역사의 무대에서 드러내는 책입니다. 

 

2. 저작 연대 

 주요 사건은 기원전 약 1100 년대 후반부터 1010 년경(사울 사망)까지의 

기간입니다. 

 사무엘이 생전에 일부 기록하였고, 그의 죽음 이후(삼상 25:1)에는 갓, 나단 등 

선지자들이 후속 기록을 이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(대상 29:29). 

 최종 편집은 다윗 왕국의 안정기 이후, 즉 기원전 10 세기 후반경으로 추정됩니다. 

 

3. 저자 

 사무엘, 갓, 나단 등 선지자들이 공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(참조: 대상 

29:29). 

 문체나 역사적 해석 흐름에서 선지자적 관점과 신학적 해석이 매우 뚜렷합니다. 

 



4. 기록 목적 

 사사 시대의 영적 쇠퇴와 왕정 제도의 출현 배경을 설명 

 사울 왕의 실패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기 위함 

 왕정 시대에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, 

인간 왕은 그분의 도구이자 언약 순종의 대리자임을 강조 

 다윗 언약의 기초를 신학적으로 세우는 전사(前史)로 기능 

 

5. 단락 구분 

구분 범위 

1–7장 사무엘의 출생과 사역 – 한나의 기도, 사무엘의 부르심, 법궤 회복, 미스바 부흥 

8–15장 사울의 등극과 실패 – 왕 요구, 기름부음, 초기 승리, 아말렉 사건 후 폐위 선언 

16–31장 다윗의 부상과 사울의 몰락 – 다윗 기름부음, 골리앗, 도피 생활, 사울의 죽음 

 

6. 중심 메시지 

“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.” (삼상 16:7) 

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, 그 중심의 순종과 믿음을 보십니다. 

 사무엘상은 인간의 왕(사울)은 실패하지만, 하나님의 왕(다윗)은 신실함으로 

기름부음 받는다는 대조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. 

 하나님은 왕정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적 왕이시며, 그 뜻을 따라 언약을 이끌어 

가십니다. 

 



7. 신학적 이슈 

① 왕정의 정당성과 문제점 

 사무엘상 8 장에서 백성이 “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주십시오”라고 요구합니다. 

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신정 정치의 붕괴로 해석됩니다. 

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되, 인간 왕의 한계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(8:10–18). 

② 기름부음과 선택의 신학 

 사울과 다윗 모두 기름부음을 받지만, 결정적 차이는 순종의 유무입니다 (삼상 

15:22). 

 기름부음은 단지 제도적 권위가 아니라,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의 상징입니다. 

③ 법궤와 하나님의 임재 

 엘리 가문의 몰락,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,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

영광(‘이가봇’)의 회복이라는 깊은 신학을 담습니다. 

④ 다윗과 사울의 대조 

 사울은 외적으로 뛰어났지만 불순종했고, 

 다윗은 연약하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던 자였습니다. 

 이는 참된 지도자의 기준을 묻는 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. 

 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사무엘상 해석 

① 언약 신학과 왕정 제도 

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왕정이 어떻게 성립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. 

 왕은 하나님 언약의 대리자이며, 백성의 죄로 요청되었으나,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

왕정도 구속사 안에 포함시키십니다. 



②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

 하나님은 사울을 허락하시고 또 폐하시며, 다윗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십니다. 

 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“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도덕적 

책임”이라는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. 

③ 기름부음과 메시아 예표 

 다윗의 기름부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부음 받은 자(메시아)의 

예표입니다. 

 그리스도는 사울과 다윗을 모두 초월한 참 왕이며,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

이끄시는 분입니다. 

④ 참된 왕 되신 하나님 

 사무엘상은 진정한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. 

 개혁주의는 교회와 국가 모두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, 하나님의 

말씀만이 최종 권위임을 고백합니다. 

 


